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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산간 지역 소상공인, 지자체 관계자 “무료 로켓배송으로 지역에 활기 돋아”
쿠세권 확장으로 수도권과 동일한 생활 서비스 누려�지역 경제 여건도 개선
물류 인프라에 2026년까지 3조원 이상 투자�전국 인구 100% 무료 로켓배송 목표

2024. 03. 31. – 쿠팡이 꾸준한 물류 인프라 투자로 ‘쿠세권(로켓배송 가능 지역)’을 넓혀가면서 도서 산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쿠팡은 ‘물류 사각지대’에서 쿠세권으로 발돋움한 도서산간·중소도시 주민들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링크)을 30일 쿠팡 뉴스룸을
통해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 속 지역 소상공인, 지자체 관계자, 소비자들은 “쿠팡으로 인해 수도권과 동일한 생활 서비스를 누
릴 수 있게 돼 생활 여건 및 지역 경제 여건이 개선됐다”고 입을 모았다.

삼척시 도계읍은 1970년대만 해도 인구가 5만명에 육박한 탄광촌이었지만 탈석탄 정책의 영향으로 최근 인구가 9000명대로 크
게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로켓배송 진출로 한달 고객 주문 건수가 5000건에 이르는 등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삼척에 거주하
는 유선녀(73)씨는 “요즘 쿠팡 쓰는 재미에 매일 세제도 시키고, 휴지도 시키고 있다”며 “쿠팡이 구세주”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로켓배송을 활용해 사업을 키우는 도서 산간 지역 소상공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로켓배송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빠
르게 받아볼 수 있고, 고객들도 덩달아 만족감이 커지며 사업 확장 및 매출 성장에 도움을 얻고 있다.

전남 여수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옥(55)씨는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세제나 화장지를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로켓배송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쿠팡 덕분에 동네에 활기가 돋는 것 같아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지역 지자체에서도 로켓배송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이 없어 거주 매력도가 떨어지는 지역이 쿠
세권에 편입되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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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 소멸 위험 지역 비율은 전국 시군구의 50%정도를 차지한다”며 “이러한 도서
산간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떨어지다 보니 생활 인프라뿐만 아니라 유통망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장군 전남도청 수산물유통팀장은 “도서 산간 지역에 이런 쿠팡 로켓배송 서비스가 확대된다면 수도권과 동일한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생활 여건과 지역 경제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3년간 쿠세권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정된 곳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의 70%(60곳 이상)에 육박한다. 대표적
으로 경북 봉화, 전남 고흥·보성, 경북 의성·영양·청송, 경남 합천 등 고령화(65세 이상) 비중이 40%가 넘는 지역들이다. 또 전남
구례·곡성, 전북 진안·장수·임실·순창, 경북 영양, 대구 군위 등 지방소멸의 마지노선으로 뽑히는 ‘인구 3만명’이 붕괴된 지역들도 포
함된다.

쿠팡 관계자는 “쿠세권의 확장은 지역 고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고용 및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을 줘 지역경제 선
순환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앞으로 3년 뒤, 한반도 최남단 남해군을 포함해 전국 5000만 인구가 주문
하루만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무료배송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쿠팡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3조원 이상을 투자해 신규 풀필먼트센터(FC) 운영을 위한 신규 착공과 설비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국에 로켓배송 지역을 순차적으로 늘려 2027년까지 사실상 ‘전국 인구 100% 무료 로켓배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쿠팡은 오는 2026년까지 경상북도 김천, 충청북도 제천, 부산, 경기도 이천, 충청남도 천안, 대전, 광주, 울산 등 8곳 이상 지역에 신
규 풀필먼트센터(FC) 운영을 위한 신규 착공과 설비투자를 추진한다.

현재 쿠팡은 전국 시군구 260곳 중 182곳에 로켓배송을 시행 중이다. 3년 뒤면 한반도 최남단 남해군을 포함해 전국 5000만 인
구가 주문 하루만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무료배송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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